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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오늘날의 환경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환경과 인간은 어떻게 상호 작용해 왔는가?

페스트와 기후변화가 휩쓴 14세기 유럽 사회, 대전환을 되짚어 본다.

“브루스 캠벨의 중세 유럽에 대한 통찰력 있는 지식이 현대 과학의 성과와 결합하여 기후 불안정에 직
면한 사회들이 어떻게 기근과 페스트를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탁월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_마틴 돈턴,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대담한 학제적 연구의 성과다…. 캠벨의 책은 학자들, 과학자들, 그들의 후학들, 그리고 일반 독자들의 
문제의식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_리처드 C. 호프만, 토론토 요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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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
  2019년 12월 발병한 코로나19는 삽시간에 전 지구적 감염병으로 확대되어 세상을 멈춰 세웠다. 세
계 경제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개인과 사회가 전 영역에서 위기에 빠졌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나
라의 경제 지표들은 크게 뒷걸음질 쳤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더할 나위 없이 컸다.
  2023년 5월 엔데믹이 선언되었지만 세상은 이제 전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세계화의 전방위적 확대
에 잠재해 있던 위험성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인공위성 수천 개를 쏘아 올릴 정도로 과학이 발달
했어도 상시적인 대비체제 없이 맞닥뜨린 감염병에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경험했
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살아 있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
  근래에 팬데믹을 겪으며, 현대 사회는 새삼 21세기에 전염병이 기후변화와 전 지구적 경제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가속되는 기후변화가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활
성화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또다시 광범위한 감염을 견인할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세계화와 현대 사회, 좁게는 인간의 삶의 조건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팬데믹 앞에서 무력화되었던 경험은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기후변화와 전염병
이 결합해 작용해 온 방식과 그 영향을 살펴보게 되었다. 자연스레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통하는 
중세 페스트가 화두에 올라, 페스트의 기원과 원인, 희생자의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인 파급 효과에 대
해 새로운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 ―
  『대전환: 중세 말 세계의 기후, 질병, 그리고 사회』은 놀랍게도 팬데믹 한참 전에 기후변화와 전염병
의 상호 작용에 천착한 영국의 경제사학자 브루스 M. S. 캠벨의 저술이다. 2017년 란키 상을 수상한 
이 책은 13세기 말부터 15세기 사이 페스트 유행을 통해 기후변화와 인간 사회의 역동적 관계를 추적
한다.
  14세기에 구세계에서 오랫동안 확립되어 있던 역사적 추세의 궤도로부터 이탈한 일련의 근본적이며 
급격한 변화들이 발생했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던 교류 네트워크가 파괴되었고, 라틴 기독교 세
계는 15세기 말 대항해가 시작될 때까지 벗어날 수 없던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하였다. 
캠벨은 이 ‘대전환’ 시기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상업 침체, 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흑사병의 발발이 인
류 운명의 반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국민소득 추정치, 고기후 복원자료, 페스트 희생자의 치아에
서 추출한 DNA의 유전자 분석 등이 포함된 새로운 역사적, 고생태학적, 생물학적 증거들이 동원되어 
중세 말 서유럽 상업경제의 생성, 붕괴, 재편을 다각도로 비춘다.
  날카로운 시의성, 학술적 깊이와 정확성, 무엇보다도 이상적인 학제 간 연구의 실례로서 『대전환』은 
팬데믹을 거쳐온 오늘날 또 한 번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1세기 초를 사는 우리도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기후위기, 크고 작은 팬데믹의 발병, 지구촌 과밀화, 끊임없는 분쟁
과 전쟁, 자원 부족, 빈곤과 양극화, 국제·국내의 갈등을 조정할 권위의 결여 등.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지나간 역사로부터 작은 부분이라도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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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브루스 M. S. 캠벨
브루스 M. S. 캠벨(Bruce Mortimer Stanley Campbell, 1949년생)은 영국의 중세 경제사학자로 1975
년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중세 노퍽 동부의 경작체제: 14세기 인구와 농업의 변화 연구」로 박사학위
를 받았다. 캠벨은 “14세기의 인간-환경 상호 작용과 13세기에서 19세기까지 농업 산출과 생산성의 동
향 연구에 업적이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벨파스트 퀸즈대학교에서 
재직했고, 현재는 은퇴해 명예교수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전문적인 글을 발표하고 있다. 왕립역사학회 
회원, 사회과학아카데미 회원에 이어 2009년 브리티시아카데미 정회원으로 선출되어 학문적 능력과 기
여를 널리 공인받았다.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남겼는데, 초기에는 주로 중세 성기와 말기 잉글랜드의 식량생산과 경작방식 등 
농업사 분야에 천착했고, 차츰 중세 말의 위기, 상업화, 경제 성장, 환경 변화 등으로 연구 주제를 확장
해 나갔다. 본서 The Great Transition: Climate, Disease and Society in the Late-Medieval 
World(2016)는 캠벨의 평생의 연구 성과를 압축한 결과물로서 그 학문적 독창성과 탁월성을 인정받아 
2017년에 란키 상을 수상했다.

역자 소개

박흥식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공부한 후, 독일 괴팅엔대학교에서 「중세 독일 중북부도시의 소상인길드 연
구」(1999)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를 거쳐, 2003년 8월 이래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양화진문화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역사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기록관 관장을 맡고 있다. 주전공 분야는 중세 유럽의 도시사이고, 유럽의 사회경제사, 일상생활사, 교
회사, 흑사병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세와 그리스도교』, 『미완의 개혁가, 마르틴 
루터』, 『역사 속의 질병, 사회 속의 질병』, 『팬데믹 너머 대학의 미래를 묻다』, 『문화의 유통 그 과정과 
변이』 등 다수의 책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저술하였고, 그 외 다수의 번역서와 논문이 있다.

노의근
서울대학교에서 해양학과 물리학을 공부했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지구 유체의 난류현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87). 이후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연구원과 군산대학교 교수를 거쳐, 1993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규슈대학교 객원교수와 한국형 수치
예보모델 개발사업단(KIAPS) 이사장을 역임했다. 수치모델(LES)을 이용하여 해양 혼합층, 대기 경계층, 
구름 미세물리 등 대기와 해양의 난류 현상에 대한 연구로 80여 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
불어 기후모델의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도 연세대학교에서 기후와 문명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난류론』과 『기후와 문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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